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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일 기자] 단정하고 아름다운 이미지를 만들어 주고 자신감을 가져다주는 치아교정. 치아교정

은 그러나 장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오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하기에 결심하기가 만만치 않

은 치과치료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시간이 없는 직장인이나 전문직 종사자 등을 위한 치아교정 방법이 등장했다. '인비절라

인 투명치아교정'이라는 교정방식이다.


이 방식의 치아교정은 우선 개인별로 구강 내 모형을 정교하게 제작한다. 그 다음에는 가상 시뮬레

이션을 통하여 최적의 교정방법을 선택한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서 짧은 기간에 가지런한 치아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다만 교정 기간은 개개인의 치아상태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 같은 투명치아교정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는 교정장치와 철사 없이 투명한 플라스틱을 이용하기 때문에 교정중에도 일상생활이나 음식

물 섭취시 불편한 부분이 거의 없다. 둘째는 구강 내 모형 제작 후 가상 시뮬레이션을 통해 단계별

로 교정하기 때문에 기간이 짧아도 교정효과가 높기 때문이다.




화이트스타일치과 김준헌 원장(치의학 박사)은 "투명교정은 치아 교정장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많거나 외모에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분들에게 적합한 치아교정 방법입니다. 치아가 부실

해보이거나 들쑥날쑥하면 결코 좋은 인상을 주기 힘듭니다. 비뚤어진 치아나 돌출된 앞니 역시 마

찬가지입니다.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조속한 시기에 치아교정을 받고 바르게 고치는 것이 좋습니

다"라고 말한다.


투명교정은 특수 강화 플라스틱인 레진으로 된 틀을 이용하여 치열을 교정하는 시술이다. 금속을

치아에 부착하는 교정과는 달리 탈부착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으며 교정용 장치와 철사가 아닌

플라스틱 소재를 이용하기 때문에 무척 간편하다. 투명교정의 치료 기간은 개개인의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약 1년 정도이며 2~8주 간격으로 내원하여 치료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투명교정은 현재의 기술로는 부정교합에 적당하다. 때문에 일반적인 치아교정의 방법에 대

해서 충분히 알아보고 치과병원을 찾아 전문의와의 상담후에 자신에게 적절한 교정방법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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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절기 실종사건!” 이제는 섬머룩을 준비할 때 


▶ K3, 9월 출시 예정 "K3, K5, K9 라인업 완성" 


▶ “봄 재킷이 아까워” 급 더워진 요즘, 필요한건 뭐? 


▶ 디아블로3가 뭐길래? 한정판 조기마감 예측 "왕십리는 이미 포화상태…" 


▶ [스타일 FLY] '훈남, 훈녀'로 만들어 주는 야구장 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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